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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평화의 책’

김성국

 『잡종사회와 그 친구들: 아나키스트 자유주의 문명전환론』
(이학사, 2015)

주최                                      

후원

⊙ 파주출판문화단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오시는 길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문발동)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031-955-0082  홈페이지 : www.pajubookcity.org

◎ 자가용

• 서울, 일산 쪽에서 자유로를 타고 파주, 문산 방면으로 오시다가 이산포IC 기점 약 

7km를 지나, 파주출판단지 진입로 표지판을 따라 우측도로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 자유로(서울 방향)를 타고, 문발IC로 진입하여 오른쪽 진출로로 나오셔서 출판도시 

표지판을 따라 우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 자유로(문산, 통일동산 방향)을 타고, 이산포IC 기점으로 약 7km 지나서 출판도시 

진입로를 따라 우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 대중교통

•�서울�→�파주출판도시�(신성교통�02-350-6700,�031-949-6040)

   9000번 (당산역→영등포 타임스퀘어→출판도시→금촌역) 

   2200번 (합정역 2번 출구 앞→파주출판도시(자유로 직행) *합정역에서 약 30분 소요

   200번 (합정역 2번 출구 앞→일산 신도시→덕이동→교하신도시→파주출판도시)

   2500번 (금촌역→금릉역→파주출판도시→개화역→방화→김포공항)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과 함께 하는

파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게스트하우스 지지향 로비 

2016.10.3(월) 14:00~17:00



초대합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014년부터 더 

많은 분들과 평화의 지성과 감성을 나누기 위해 파

주북소리의 후원 아래 <북 콘서트, 평화의 책>을 개

최하고 있습니다. ‘2016년 평화의 책’으로 김성국 

교수의 『잡종사회와 그 친구들: 아나키스트 자유주

의 문명전환론』(이학사, 2015)을 선정했습니다. 이 

책은 ‘아나키스트 자유주의’란 주요개념이 보여주

는 바, 독창적인 지적 상상 속에 동아시아가 발신하

는 탈근대 문명전환론을 펼쳐 보여줍니다. 그 원대한 포부와 진지한 탐구정

신, 자유로운 사유의 힘은 우리가 궁구하는 미래평화기획에 신선한 활력을 

제공합니다. 저자를 비롯해, 저자의 오랜 동료이자 작가인 정수복, 자율운동

을 전개해온 독립연구자 정남영, 아나키즘과 공동체의 공생을 모색해온 하승

우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평화를 노래하는 여성 듀오 ‘솔가와 이란’이 함께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판문점이 느껴지는 파주에서 열리는 평화의 향연 <북 

콘서트, 평화의 책>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정 근 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2014년부터 매년 ‘평화의 책’을 선정해 발표합니다.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출판된 책 중에 우리 사회가 갈등과 폭력을 극복하고 평화로 나아가는데 

공헌한 최고의 책을 뽑아 평화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함입니다. ‘평화의 책’을 중심

으로 한 <북 콘서트, 평화의 책>은 책이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고 대중과 함

께 나누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2014년에는 국제NGO활동가 곽은경의 『누가 그들의 편

에 설 것인가』(남해의 봄날, 2013)를, 2015년에는 김학재 교수의 『판문점 체제의 기원: 한

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기획』(후마니타스, 2015)을 ‘평화의 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평화의 책이 더 많이 출판되고, 평화의 감성이 독자에게 스며들어 사회 전체가 

평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북 콘서트, 평화의 책>에 대하여

김선욱 (숭실대 철학과 교수) / 김성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 김언호 (한길사 

대표, 파주북소리 조직위원장) / 박명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방민호 (서울대 국문과 

교수) / 백영서(연세대 사학과 교수) /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 이찬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 임홍배 (서울대 독문과 교수), 정근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 ‘평화의 책’ 선정위원회(가나다순)

정남영��재직하던 학교(경원대학교 영문과)를 그만두고, 2012년부터 독립연구자로 

문학, 철학, 삶을 가로지르며 ‘커머니즘(commonism)’의 증진에 힘쓰고 있다.   

정수복��문학, 예술, 철학, 역사학과 대화하는 인문학적 사회학자이자, 파리와 

서울 등 도시를 걷는 사회학자이다.  

하승우��자치와 자급, 공생의 삶에 관심을 두고,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땡땡책협동조합 공동대표,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초청가수�:�솔가와�이란��2014년 인천평화창작가요제에서 ‘같이 살자’를 불러 대상을 

수상했다. 첫 번째 앨범 <노래, 거닐다>(2016)를 발매하고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 게스트 소개

⊙     2016년 ‘평화의 책’

김성국, 『잡종사회와 그 친구들 : 아나키스트 자유주의 문명전환론』 (이학사, 2015)

이 책은 아나키즘 연구에 평생을 바쳐온 한국의 대표적 

사회학자 김성국 교수가 필생의 열정을 쏟아 부은 역작이자, 

『한국의 아나키스트: 자유와 해방의 전사』(2007)와 더불어 그

가 목표로 삼은 ‘아나키즘 3부작’의 2권에 해당합니다. 책을 

통해 저자는 탈근대, 잡종화, 아나키즘을 키워드로 동아시아, 

그중에서도 한반도에서 발신하는 새로운 문명전환론을 펼쳐 

보입니다.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급진화, 탈근대에 걸맞은 

아나키즘의 실용화, 그리고 양자의 잡종화를 통해 저자가 주

조해낸 ‘아나키스트 자유주의’는 전통적 자유주의는 물론, 지

구화 시대 신자유주의와도 확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 속

에서 저자는 ‘평등과 연대를 포용하는 자유와 개인’의 가치에 

새로이 주목할 것을 요청합니다. 책 속에 장대하고 유려하게 

펼쳐지는 아나키즘적 상상력은 권력과 폭력, 국가와 폭력의 

불온한 공생을 몸으로 체험해온 분단국 한반도에, 또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꿈꾸는 평화비전에 새롭고 신선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사회 : 이찬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14:00-14:20 평화의�책을�펼치며� 정근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14:20-15:00� 평화의�책�이야기     김성국 (저자, 부산대 명예교수)

15:00-15:40 게스트와의�대화   정남영 (독립연구자), 정수복 (사회학자, 작가), 

  하승우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15:40-16:10 청중과의�대화
16:10-16:50 미니�평화콘서트  솔가와 이란 (가수)

16:50-17:00 평화의�책을�덮으며�  이찬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 프로그램


